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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건 암네히트

실화에	근거함

그레이스는 제2차 세계 대전 당시 

네덜란드에 살고 있던 열다섯 살 난 

소녀였어요. 전쟁은 오랜 기간 동안 

계속되었어요. 네덜란드 사람들은 

굶주렸으므로, 전쟁이 금방 끝나길 

바랐어요.

제 2차 세계 대전의 마지막 해는 

네덜란드에게 최악의 해였어요. 

나치가 완전히 모든 것을 장악했어요. 

그레이스는 학교에 갈 수 없었어요. 집을 

따뜻하게 할 석탄도 없었어요. 그레이스와 

가족은 굶어 죽지 않으려고 튤립의 알뿌리를 

먹었어요. 정말로 끔찍한 맛이었어요! 무엇보다도 최악인 것은 

아빠가 아직도 전쟁 포로로 지내신다는 것이었어요.

그러나 희망의 기운이 감돌았어요. 사람들 말로는 나치가 

전쟁에서 지고 있다고 했어요. 그리고 1945년 5월에 나치는 

항복했어요. 네덜란드는 마침내 다시 자유를 얻었어요! 

사람들은 거리에서 축하했어요. 이제 그레이스는 다시 학교에 

갈 수 있게 되었어요. 무서워할 군인들도 없었어요.

무엇보다도 최고였던 것은 그레이스와 오빠들이 학교에서 

돌아올 때, 네덜란드 국기가 집 앞에서 휘날리는 모습이었어요. 

그 의미는 단 한가지뿐이었어요.

“아빠가 집에 오셨어!” 히버가 소리쳤어요.

그레이스와 오빠들은 집 안으로 뛰어 들어갔어요. 

그레이스는 아빠에게 팔을 두르며 꼭 안았어요. 아빠도 

그레이스를 꽉 껴안아 주셨어요. 아빠가 집에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좋았어요.

곧이어 식료품, 의복, 그리고 의약품이 네덜란드에 

도착하기 시작했어요. 전쟁이 끝난 후, 솔트레이크시티의 

교회 지도자들은 사람들을 돕기 위해 

많은 구호품을 보냈어요. 그레이스는 

새 원피스도 받았어요! 5년간 같은 

원피스만 입었는데 새 원피스를 갖게 

되어서 무척 기뻤어요.

수년 만에 처음으로 그레이스는 

실컷 먹었어요. 선교부 회장단과 

네덜란드 정부는 식량을 늘리기 

위해 감자를 생산하기로 했어요. 교회 

회원들은 인근의 밭에 감자를 많이 

심었어요. 가을이면 수천 개의 감자를 먹게 될 

거예요.

“보세요!” 그레이스는 싹이 나오는 감자를 가리키며 

아빠에게 말했어요. “우린 이제 배고플 일은 없을 거예요!”

아빠는 고개를 끄덕이셨지만 아무런 표정이 없었어요. 

아빠는 말씀하셨어요. “재피 회장님과 이야기를 했단다. 독일에 

있는 후기 성도들은 우리가 그랬던 것처럼 여전히 굶주리고 

있다고 하시더라. 우리와는 달리 그들은 정부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구나.” 아빠는 그레이스의 어깨에 팔을 

두르셨어요. “재피 회장님은 우리의 감자를 독일 성도들에게 줄 

수 있겠냐고 물으셨지.”

“우리 감자를 포기하라구요?” 그레이스가 소리쳤어요. 

하지만 나치는 독일 사람이었잖아요! “아빠, 그들이 후기 

성도라고 해도 독일인이잖아요.”

“쉬운 일은 아니라는 걸 알아.” 아빠가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그들도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은 그들도 사랑하신단다. 나는 

나를 포로로 만든 그들을 용서했단다. 주님은 우리가 모두 

용서하도록 도와주실 거야.”

그레이스는 아빠를 올려다보았어요. 아빠는 그 누구보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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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감한 사람이었지만, 자신도 아빠처럼 용서할 수 있는 용기가 

있는지는 알지 못했어요. 그때 그레이스는 전쟁 당시 학교 

선생님었던 분을 기억해 냈어요. 그 선생님은 독일인이라고 

해서 모두 나치는 아니고, 나치 군인이라고 해서 다 나쁜 사람은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지금 독일에 있는 소녀와 

소년들은 그레이스가 그랬던 것처럼 굶주리고 있었어요.

그레이스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어요. “알았어요.” 그레이스가 

말했어요. “우리 감자를 그 사람들에게 주어요.”

아빠는 그레이스를 안고 미소를 지으셨어요. “넌 정말 

용감한 아이야. 이건 정말 힘든 일이야. 하지만 우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이고, 우리 독일인 형제 자매들도 그렇단다.”

그레이스는 방긋 미소를 지었어요. 화난 감정은 눈처럼 

녹아내렸고, 마음이 편안하고 따뜻해졌어요. 그레이스는 

독일인들을 용서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레이스가 

그들을 사랑하도록 도와주셨어요. 

글쓴이는 미국 뉴저지주에 산다.

네덜란드	후기	성도들은	독일	후기	성도들에게	감자	

70톤과	청어	90톤을	주었다.	이후	1953년에,	독일	

성도들은	큰	홍수를	겪은	네덜란드	교회	회원들에게	

구호품을	보내	주었다.




